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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팬덤의 해외 팬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케이팝(K-pop)은 한류의 여러 장르 가운데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팬들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장르다. 

가상민속지학의 방법을 채용하여 연구자들은 한국 팬들의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화 및 활동을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팬들은 자신이 우상시하는 아이돌의 해외 진출과 인정을 바라보면서 놀라

움과 동시에 개인적인 만족감을 누린다. 동시에 그들은 아이돌과 같은 언어와 국적을 공유한 것을 강조

하면서 민족적 우월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아이돌의 해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해외 팬들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거나 때로는 열등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한국 팬덤은 아이돌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해외 팬들을 

연대의 대상 혹은 중요한 타자로 인식하는 동시에, 문화적 규범을 어긴 팬들은 적대 혹은 비하의 대상으

로 본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 속에서 한국 팬덤은 해외 팬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구성한다. 한국 팬

덤의 해외 팬들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는 것은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맥락 속에서 한국 팬덤의 

특징을 이해하게 하고, 케이팝의 전 지구적 확산의 이면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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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990년대 말 시작된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수용 및 인기, 즉 한류는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

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류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

서 한류에 대한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류에 대한 연구 

가운데 중요한 특징은 국가별 한류 수용자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 주로 한류 해외 수용

자 혹은 해외 팬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이 한류의 해외 팬들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된 것에 비하여,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국내 수용자, 즉 한국 팬들에 대한 고찰은 한류

의 전 지구화 경향에 비해 많은 조명을 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 의식 속에서 

한국 팬들의 한류의 세계적인 확장 과정, 그리고 다양한 해외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한

류 팬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류라는 개념이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유통 및 수용이라고 전제한다면 한류 팬덤은 

기본적으로 해외 수용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대중문화를 가장 먼저 그리

고 광범위하게 소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한국 팬들이다. 특정한 한국 드라마 혹은 아이돌 

가수의 한국 내 인기도와 팬덤은 그들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거나 성공하는 데에 중요한 원

동력이 된다. 동시에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 팬들에게 수용되고 사랑받으면서 한국 팬들은 

동일한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돌 가수를 다양한 국가의 팬들과 공유하는 상황에 놓인다. 한

국 팬덤은 한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소비자일 뿐 아니라 해외 진출의 성공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한류 최전선의 수용자이기도 하다. 

유사하게 케이팝(K-pop)이라는 용어도 기존의 한국대중음악을 의미하는 가요 가운

데 일부만을 가리키면서, “해외로 수출되는 음악만이 케이팝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다

(신현준, 2013, 31쪽). 주로 화려한 퍼포먼스, 매력적인 가수들, 그리고 중독적인 후렴구와 

군무로 대표되는 아이돌 그룹의 음악들이 케이팝으로 인식된다(Lie, 2012; 2015). 다시 말

해 케이팝은 한국 가요의 연장선에 있는 동시에 아이돌 가수를 중심으로 한 구별된 장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아이돌 팬들은 케이팝이 세계로 확장되는 가운데 자신의 아이돌을 좋

아하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팬들을 만나게 되면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호 

과정 가운데 그들은 한국 가요의 중심이 된 아이돌의 팬이자 동시에 케이팝의 팬이라는 위

치에 놓이게 된다. 한국 팬덤이 형성하는 해외 팬들에 대한 다양한 인식은 한류의 세계적 

확산 과정의 또 다른 결과물이자 한류의 또 다른 측면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

다. 해외 팬들에 대한 한국 팬덤의 인식에는 한국 사회가 다양한 해외 국가, 지역, 인종에 

대한 편견이 굴절되어 반영된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 팬들에 대한 한국 팬덤의 인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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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은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보는 좋은 영역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팬덤의 해외 팬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케이팝(K-pop) 팬

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케이팝은 한류의 다양한 장르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국

가와 지역에 팬들이 있을 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SNS와 유튜브 영상의 댓글 

등 한국 팬들과 해외 팬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장르이다. 본 연구는 케이팝의 세

계적 확산 및 해외 팬들의 증가에 대한 한국 팬덤의 반응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한국 팬덤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해외 진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 팬덤은 아이돌의 늘어나는 해외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한국 팬덤

은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의 팬들을 동일하게 인식하는가?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케이팝의 한

국 팬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팬덤이 케이팝의 세계적 확산 

그리고 그 결과로 형성된 다양한 해외 팬들을 조우할 때의 반응 및 그들에 대한 인식을 살

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한국 팬덤이 케이팝의 세계적 확산되는 과정에서 만나는 해외 팬

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 및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가상민족지학, 즉 인터넷 에스노그라피 

방법론을 활용한다. 주요 연구자가 케이팝의 적극적인 해외 팬이라는 점에서 해외에서 케

이팝을 즐기던 경험과 현재 한국에서 다양한 팬들과의 교류를 반영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 팬덤이 케이팝의 세계화를 인식하는 다면적인 측면을 밝히고 이들이 다양한 

해외 팬들에 대하여 형성하는 다양하고 차별적인 시선을 분석한다. 

2. 팬덤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팬덤 문화: 특정한 맥락에서 접근하기

흔히 ‘팬’(fan)은 개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팬덤(fandom)’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미디어 연구에서 팬과 팬덤을 엄밀하게 나누지 않으며 “팬 연구자

는 팬덤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조명하려고 하며 팬 공동체와 실천을 연구”하는 경향을 보인

다(Duffet, 2013/2016, 21쪽). 팬이라는 단어는 ‘광신자(fanatic)’의 약어로 19세기말 영국 

신문에서 스포츠 팀을 열광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처음 사용되었고, 

대중문화에서 팬이라는 개념은 한동안 문제적인 그룹으로 취급받기도 하였다(Jenkins, 

1992, p. 12). 팬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적용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젠킨스

(Jenkins, 1992)의 스타 트랙(Star Track) 등 다양한 미디어 팬들의 활동과 공동체 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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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킨스가 팬을 “대중적인 텍스트를 전유하고 자신들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재해석하는 독

자들”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하였고(p. 23), 이후 많은 연구들은 팬, 그리고 팬덤을 적극적

으로 읽어내면서 그들이 적극적인 참여 및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주목한다. 이후 

팬은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매체나 인물에게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로 사용되었고, 팬이 좋아하는 대상의 스타일에 공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리키기도 한다

(Hills, 2002, p. 90). 집단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팬덤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정체성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Duffet, 2013/2016, 19쪽). 야콥슨(Jacobson, 2003)은 팬덤 문화

는 서로를 인지하고 구분 짓는 ‘사회 정체성’의 측면으로 설명하면서, 팬이라는 것이 사적

이고 공적인 결합이며 두 차원의 경험이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pp. 4∼9).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팬덤을 개인적인 특징과 함께 집단적인 정체성이라는 이중적인 특징을 

지닌 것으로 전제한다. 즉, 특정한 팬덤 속에 속하는 개인들의 행동은 개별적인 열정을 표

현하고 즐거움이나 동일시를 나타나는 방식으로 발현되는 동시에 공통적인 관심사를 공유

하면서 관계를 맺고 권력관계를 형성하는 등 집단적인 특징을 드러낸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는 특정한 팬덤에 대한 일반적이거나 전체적인 이해를 구하기보

다 특정한 맥락을 중심으로 팬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핏(Duffet, 2013/2016)은 

팬덤은 서로 다른 담론 구조 속에도 서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을 포함하고, 서로 다

른 실천과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한다(46쪽). 케이팝의 한국 

팬덤 역시 개인의 선호 및 취향에 따라, 지역적 위치에 따라, 팬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

에 따라 각각 다르게 경험될 것이다. 또한 집단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아이돌의 

팬덤이냐에 따라 케이팝의 전 지구화 과정에 대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최

근에 월드투어를 시작하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덤과 데뷔 10년을 맞이하여 월드

투어를 마치는 ‘빅뱅’의 팬덤은 다를 것이다. 또한 한국 가요 유망주를 거치면서 케이팝 스

타가 된 ‘소녀시대’의 팬덤과 한국과 세계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엑소’의 팬덤이 경험하는 

케이팝의 세계화는 다를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케이팝 한국 팬들의 일

반적인 모습 그리고 다양한 팬덤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더핏의 

이론화를 받아들여, 본 연구는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확산 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다양한 

해외 팬들이 생겨나는 맥락에 주목한다. 즉, 본 연구는 한국의 팬들은 한국대중가요에서 

‘나의 아이돌’로 사랑하던 대상이 한류와 함께 케이팝 스타가 되고, 그 결과 케이팝의 해외 

팬들과 함께 ‘우리의 아이돌’로 공유하거나 때로는 경쟁하는 지점에서 팬덤의 특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케이팝의 전 지구적 확산, 그리고 해외 팬들이 형성되는 맥락에서 중요한 요소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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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문화산업 전략, 그리고 글로벌 융합이 있다. 인터넷의 발달은 팬들이 새로운 실천

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플랫폼을 마련해주었다. 젠킨스(Jenkins, 2006)는 온라인 팬 커

뮤니티가 미디어 팬들의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

안한다(p. 116).1) 즉,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팬들은 주요한 대중매체와 함께 상호작용적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참여적인 문화’(new participatory culture)를 만들어간다(p. 135). 

케이팝 팬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팬덤의 매개와 연대의 방식을 확장시키는데, 특히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사용이 팬들의 정체성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수아, 2014). 케이팝의 

다양한 국가의 팬들 역시 온라인을 통하여 서로 상호 작용하며 참여적인 문화를 만들고 동

시에 집단적인 정체성을 활발히 구성해 나가게 된다.

팬덤 연구에서 문화 생산자들의 지배적인 전략과 이에 대한 팬들의 다양한 반응은 다

양하게 논의된다. 우선 미디어 연구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산업 전략, 그리고 상업화를 수

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재전유하는 팬들에 주목한다. 적극적

인 수용자로서 팬들은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하여 미디어와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만들어

낸다(Jenkins, 1992). 젠킨스(1992)는 팬의 주요 특징으로 ‘생비자’(prosumer)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팬덤은 예측 가능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팬들은 “‘반상업주의’ 신념을 표명”하거

나, “경제 소비에 ‘저항해서’ 스스로를 명시적으로 조직”하기도 한다(Duffet, 2013/2016, 50

∼51쪽). 초국가적 팬들이 온라인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들만의 규칙, 정체성, 그리고 즐기

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아래로부터의 세방화’(glocalization from below)라 불릴 수 

있다(Cho, 2009). 하지만 팬들의 실천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은 항상 긍정적인 의

미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스타를 둘러싼 엔터테인먼트 전략 역시 정교화되면서 팬덤은 

기획사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의미 있는 시장으로 포착”되기도 한다(정민

우·이나영, 2009, 213쪽). 문화 소비자이자 구매자로서 팬덤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팬들

의 무료 노동은 참여 문화의 명백한 증거이지만” 동시에 “미디어 산업 입장에서 팬들은 가

장 적극적인 자유, 무료 노동자”로 인식될 수 있다(김수아, 2014, 87쪽). 

대중문화의 세계화는 미디어 융합과 함께 다양한 팬들이 초국가적 문화상품을 어디

서나 소비할 수 있게 하였다. 젠킨스(2006)는 이러한 현상을 ‘글로벌 융합(global con-

vergence)’이라 하면서 글로벌 융합이 “새로운 팝 코스모폴리탄니즘”을 만들어낸다고 주

장한다(p. 155). 젠킨스는 글로벌 융합의 결과는 “계속적으로 지역적 차별성을 생산하는 

1) 우드와 바흐만(Wood & Baughman, 2013)은 참여문화라는 개념이 “소비자들 간의 의사소통에 의지하여 집

단 지성을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p.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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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 것이라고 제안한다(p. 158). 한국과 아시아에서도 초국가적 미디어 융합 및 문화

상품의 수용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팬덤이 발생하였다. 2000년대 이후 미디어 수용의 전 

지구화는 동시에 대중문화의 지역화 현상을 동반하였다. 특히 한류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

아 내 활발한 대중문화의 수용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대중문화(East Asian Pop Culture)’는 

대표적인 지역 문화 현상이다(Chua, 2004). 지역 내 문화 유통은 단지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일상적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팬들이 “한드[한국 드라마]에 대한 친숙성과 한국

에 대한 새로운 관계성을 상상” 가능하게 한다(이경숙, 2012, 198쪽). 

케이팝이라는 용어는 “‘타자가 호명한’ 것이자 국경을 넘는, 이른바 월경적 실천의 산

물”이다(신현준, 2005, 8쪽). 케이팝이라는 용어와 그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가요 민족주의

와 같은 지배적 감성과 함께 단지 한국 대중가요를 넘어서는 탈국가적 요소가 혼재한다. 

유사하게 케이팝의 한국 팬덤 역시 한국 아이돌 팬이라는 특성과 초국가적 문화의 팬이라

는 특성이 비균질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한국 아이돌 팬들이 다양한 해외 팬들과 조

우하고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순간들을 통하여 케이팝 한국 팬덤의 특징을 드러내고

자 한다. 

2) 케이팝의 해외 팬덤에 대한 논의

언급한 바와 같이 한류 팬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해외 팬들의 정체성 및 케이팝의 초국적

인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케이팝을 포함한 한류의 해외 팬들에 대한 연구는 

한류의 확산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한류의 해외 팬들에 대한 연구의 시작점은 한국에서 ‘아시아의 한류’라는 용어를 사용

하면서 일본, 중국, 홍콩,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팬들에 대한 연구이다(김수정, 2012). 중국 

팬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드라마와 주인공 배우들을 중심으로 팬들이고 한류 콘텐츠의 가

족중심주의적인 요소가 도회적인 배경 속에서 아름답게 재현된 측면을 강조한다(김현미, 

2005; 양은경, 2003). 일본 팬들에 대한 연구는 <겨울연가>의 성공으로 일본의 중장년 팬

들에 집중하였고, 대중문화를 통하여 일본인들의 한국 인식의 변화에 주목하였다(히리타 

유키에, 2005; 정수영, 2009). 손승혜(2008)는 국내 연구에서 “한류의 소비자인 해외 수용

자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

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논의한다(2008, 141쪽). 초기 한류 연구의 다른 특징은 한

국 대중문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면서 한류의 상업적인 성공을 강조하고 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유상철 외, 2005).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류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 팬들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케이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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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료된 팬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Jung, 2011)은 케이팝의 인도네시아 팬덤에 관심을 

두면서 특히 소셜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한다. 필리핀 팬덤에서는 ‘PKCI’라는 팬 커뮤니트

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케이팝의 현지화 경향에 주목한다(장원호·송정은, 2015). 태국 팬

덤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케이팝의 중간단계에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그들이 태국뿐 아니

라 라오스 등 주변 국가들에 케이팝을 확산시키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김

수정, 2012; 심두보, 2013). 태국 팬덤은 특히 젊은 층에서 케이팝의 음악적인 장르에 흥미

를 느꼈는데 그들은 한국 대중음악을 통해서 일상의 탈출을 추구하기도 하였다(Siriyuvasak 

& Shin, 2007). 최근에는 유럽, 미국, 남미 등에서 새롭게 등장한 한류 팬들이 각 지역 및 국

가에서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수용하며 자신의 문화 소비를 실천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홍석경, 2012; Hübinette, 2012; Otmazgin & Lyan, 2013). 이러한 연구들은 각 지역에서 

팬들이 케이팝에 접근한 경로 및 이유, 그리고 팬들 간의 소통의 과정에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 그리고 케이팝 행사에 대한 논의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케이팝과 한류의 해외 팬들에 대한 연구는 특정 국가 및 지역팬들의 특징과 

한류에 대한 반응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한류를 한국 대중문화의 전 지구적 확

장이라는 일방향적이라는 문화 현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에 최근에

는 상호 인식 및 한류를 통한 문화 교류에 주목한 연구도 나타난다. 프랑스 한류 현상을 다

룬 최순심(2014)의 연구는 한국 팬과 해외 팬들의 한류에 대한 상호 인식을 고찰하였다. 박

신의(2012)의 연구는 해외 팬들이 한류를 통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

를 “한류 팬덤의 문화적 확장성”이라 명명하였다(28쪽).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해외 팬들을 국가, 민족, 그리고 지역으로 구

분하는 경향은 한류 초기 한국의 미디어와 학계의 반응과 유사하다. 2000년대 초 한국의 

미디어와 학계는 한류라는 예상치 못한 성공에 놀라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민족적 우수성 

및 상업적 성공을 강조하였다(조한혜정, 2003). 한류, 특히 케이팝의 팬덤이 점차 다양화

되면서 해외 팬들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가 요청되고 있으며 점차 관련한 연구들이 증가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케이팝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한국 팬덤의 시선과 한국과 해외 팬

들의 만남 및 상호교류의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 팬들의 활동 및 생각을 탐색하기 위하여 가상민속지학(Internet ethn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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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hy)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채택한다. 가상민속지학은 온라인 공간을 참여관찰의 대상

으로 삼아 인터넷 커뮤니티 속의 게시판 글쓰기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대화 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 질적 연구 방법중의 하나이다. 조영한(2015)은 가상 민족지학을 “다양한 질

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인터넷 공간 속의 문화실천양식에 대한 두꺼운 묘사, 상호주관적 

이해, 그리고 상황적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정의한다(353쪽). 본 연구는 한국 

팬들이 참여하는 트위터(Twitter)라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활동을 주요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트위터의 대화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그리고 게시판 활동을 보조 대상으

로 접근한다. 트위터와 온라인 게시판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지만 플랫폼의 방식이나 사용

자의 숫자 및 활동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공간이다. 팬덤 연구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는 팬들의 지속적인 실천과정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팬덤을 확산하는 중요한 매개이지만

(김현지·박동숙, 2004: 이경숙, 2012), 동시에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특성이 있다. 반면 

SNS는 팬덤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개방적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관찰하기 좋은 매개체이다(김수아, 2014; Bennet, 2014; Shim & Noh, 2012). 특히, 트위터

는 일종의 마이크로블로깅(microblogging)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관찰

하기에 효과적이다. 한국 셀러브리티 혹은 아이돌 가수들이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여 한국 

팬들이 이곳을 통하여 셀러브리티들 및 다른 팬들과 대화를 많이 공유한다(황유선, 2013). 

본 연구 과정에서도 외국인 연구자에게 인터넷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반면, 트위터를 통한 한국 팬들의 의견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트위터를 통

해서는 한국 팬들과 해외 팬들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인터

넷 커뮤니티를 통해서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한국 팬덤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매

일 발생하는 이슈들을 관찰자의 자세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집중적인 연구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이다. 우선 트위터

에서 활동하는 한국팬들의 상호작용과 생각을 관찰하기 위하여 IFTTT’(IF This, Then 

That)2)이라는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트위터를 수집하였다. IFTTT는 주요 검색어를 

기준으로 실시간 발생하는 트윗의 내용을 모아주는 검색 사이트인데, ‘외국 팬’, ‘외퀴’, ‘해

외 활동’이라는 세 가지 검색어를 활용하였다. 케이팝 팬들이 트위터를 통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수는 하루 기준으로도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기간 

동안의 관련된 트윗을 한 번에 검색하여 내용별이나 주제별로 분류하기보다는 매일 관련

2) ‘If This, Then That’ (https://iftt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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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트윗을 검색하여 주요 활동 양상을 관찰하고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1월 

27일 해외 팬을 키워드로 한 트윗은 700여 건, 28일은 약 1,000건인데, 연구자는 매일 새롭

게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국 팬들의 트윗을 해외 팬들에 대한 언급을 중심으로 탐색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내용을 수집하고 정리한 기간은 2016년 1월 27일부터 3월 1일 사이

인데 그 사이 약 20,000여건의 트윗이 수집되었다. 매일의 관찰 기간 동안 연구 주제에 의

미 있는 내용들은 직접 캡처하거나 메모를 남겨놓았다. 그와 동시에 보조자료로서 인터넷 

팬 사이트인 ‘인스티즈’의 게시판을 동일한 검색어로 지속적으로 검색하여 게시글과 댓글 

가운데 의미 있는 내용을 수집해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기간 동안 한국 팬덤에서 다

양한 의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에 대한 배경 설명을 위해서는 언론보도를 참조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을 팬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상호

작용이 발생하는 현장(field)으로 인식하고 연구자는 팬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관찰자로 참

여하는 것이다(조영한, 2012). 주요 연구자가 외국인이라는 점, 장기간 케이팝의 팬이라는 

점, 그리고 연구자로서 한국 팬덤의 세계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연구의 시각에 반

영하고자 하였다. 반면 연구 대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양적인 분류가 결여되어 있는 연구 

설계는 본 연구의 단점이라 할 수 있겠다. 동시에 본 연구는 해외 팬덤의 눈에서 한국의 케

이팝 팬덤을 보고 서술하였다는 점, 그리고 한국 팬덤의 트위터와 온라인 게시판 중 일부

만을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케이팝의 한국 팬덤에 대한 부분적인 서술이라는 성격

을 지니고 있다. 

4. 해외에서 인정받는 케이팝: 자신의 아이돌에 대한 민족적인 자부심

본 절에서는 한국 팬덤이 케이팝 아이돌이 해외 시장에 진출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과 국가

의 팬들이 형성된 것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다. 한국 팬덤은 자신의 아이돌이 해외에서 인

정받는 모습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한국 팬덤이 느

끼는 자랑스러움은 개인적인 만족감인 동시에 아이돌과 같은 언어와 국적을 공유한 사실

에서 오는 민족적인 자부심이기도 하다. 

한국 팬덤이 케이팝, 그리고 아이돌의 해외 진출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반응은 놀라

움과 함께 자신의 아이돌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인스티즈’에서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을 축하하는 한국 팬들의 게시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팬들은 주요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케이팝의 세계 시장 진출을 실감하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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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스타의 팬으로서의 기쁨을 표출한다. 

“방탄소년단, 미국 빌보드 2015 ‘최고 K-POP’… 선정 이유는?” (인스티즈, 2016, 1, 6 게시)

“엑소, 해외 아티스트 최초 일본 논노 표지 모델” (인스티즈, 2016, 1, 21 게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팬들은 아이돌의 활약을 보도하는 신문 기사에 대한 다양

한 댓글들을 남기며 기쁨을 공유한다. 팬들의 이러한 반응은 한류 초기에 예상치 못한 성

공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주류 언론 및 학계의 반응과 유사하다(김수아, 2014). 한국 팬

덤이 공유하는 기쁨은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진 자신의 아이돌에 대하여 ‘뿌듯하다,’ ‘자랑

스럽다’ 그리고 ‘사랑스러워’ 같은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다. 

@mina－해외 팬분들이 진짜 많았다 금콘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진짜 해외팬

이 최소 60프로?70프로? 오신듯 근데 다 따라불러… 넘대단 (트위터, 2016, 2, 2 게시)

[점이태] 자랑스럽다 방탄이들 ㅠㅠㅠㅠ 3)

@de**s**n_**－잘나가는 젊은 셀레브리티 백현4) 보고싶다. 자부심도 자존심도 세서 해외

스케줄로 공항 나갈때마다 밀려드는 팬들 보면서 콧노래로 “오빠 인기가∼ 많아서∼ 해외

도 가고 돈도 많고∼”하고 흥얼거리는거 보고싶다. (트위터, 2016, 1, 3 게시)

이러한 팬들의 마음은 한국 팬덤에서 개인적 취향뿐 아니라 아이돌의 해외에서의 성

공과 해외 팬들로부터의 인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 팬들이 

아이돌에 대한 느낌을 극찬형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아이돌이 민족 혹은 국가의 영웅으로 

상상하는 민족주의적 감수성이 반영된 것이다(최순심, 2014). 이와 같은 특징은 케이팝의 

초국가적인 특성과는 별개로 한국의 주류 언론에서 유통되는 언술인 민족주의적 지향을 

한국 팬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동연, 2011; 김수정, 2012). 

해외 팬들은 한국 대중문화를 통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등 한국과 관련된 많은 문화 실

천에 관심을 보인다(박신의, 2012). 한국 팬덤은 한글을 이해하거나 배우려는 해외 팬들에 

3) 인스티즈 닉네임은 ‘[…]’로 표시하기로 하였고, 트위터 닉네임은 ‘@…’로 표시하기로 하였다. 인스티즈와 트

위터 사용자들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을 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 표시하였다.

4) ‘SM엔터테인먼트’(SM Entertainment) 기획사 소속인 남성 그룹 ‘엑소’(EXO)의 멤버, 백현 (본명: 변백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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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신기해하는데, 한글을 배우는 해외 팬들의 모습은 언론 보도에서 반복되는 이미지 

중 하나이다(김수아, 2013). 

@P*C*_**14－@pledis_175) 해외 팬들 너무 귀여우신 거 있죠… 번역기 돌려서 한국어로 

보내는 거 보면 넘 귀여워요… 누구처럼? (트위터, 2016, 1, 27 게시)

@9e**3a**e7e****－#수고했어_인피니트6) 근데 해외팬분들 외국언데 이렇게 응원법 다 외

워서 하시는거 보면 진짜 대단하시…다 (트위터, 2016, 1, 31 게시)

해외 팬덤에 대한 한국 팬덤의 반응을 대표하는 단어들은 ‘신기하다’ 혹은 ‘감탄스럽

다’ 등으로 한국 팬들이 자신의 스타를 통하여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준다. 한국 팬들은 

케이팝의 해외 인기에 감탄하면서 해외 팬덤을 한국어 공부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

시키고 이를 통하여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한국 팬들이 케이팝의 아이돌을 

한국적인 것과 연결하는 것은, 케이팝에서 다국적 멤버, 외국인 작곡자와 프로듀서가 늘어

나면서 한국적인 것이 사라진다는 분석과는 차이가 나타나는 장면이다(Lie, 2012). 

한국 팬덤의 민족적인 자부심은 미국이나 유럽 등 이른바 선진국의 팬들과 만날 때 더

욱 증폭된다. 주류 미디어의 신한류 담론에서 한류의 미국에서의 성공은 상업적인 차원에

서 그리고 유럽에서의 성공은 문화 상징이라는 차원에서 글로벌화의 정점이라고 평가한 

것과 유사한 반응이다(김수아, 2013). 한국 팬덤의 민족주의적 감수성은 해외 스타의 관심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인스티즈에 게시된 “‘친한파’ 해외 스

타, 이유 있는 한국 사랑”(2016, 3, 26 게시)이라는 게시글에 민족주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체*리블*섬] 예전엔 한국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사랑받을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하네요

[클*이*레*] 토크쇼에서 한국 언급해줄 때도 신기하고 뿌듯하고 ㅠㅠㅠㅜㅠ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해외 스타들이 케이팝에 관심을 보일 때 한국 팬덤은 더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들은 한국 팬덤 사이에서 새로운 호감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2016년 초

5) ‘프레디스’(Pledis) 기획사 소속인 남성 그룹 ‘세븐틴’(Seventeen)의 공식 트위터 계정. 

6) #수고했어_인피니트는 ‘울림’(Woolim) 기획사 소속인 남성 그룹 ‘인피니트’(Infinite)의 월드투어 종말을 축

하하는 해쉬테그(Hashta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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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미국 방송인 코넌 오브라이언(Conan O’Brian)과 미국 여배우 클로이 모레츠(Chloë 
Moretz)가 케이팝을 언급한 후 한국 방문을 하면서 한국 팬덤에 큰 이슈가 되었다.7) 2016

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클로이 모레츠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 팬덤의 반응

을 알아볼 수 있다. 방문 기간 동안 클로이 모레츠는 <나 혼자 산다>와 <SNL 코리아>에 출

연하는 등 한국 대중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 가운데 큰 반향을 남긴 것은 클로이 모레

츠의 소위 ‘케이팝 입덕’8)이었다. 클로이 모레츠는 한국에 도착한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하

여 자신이 보았던 음악 방송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케이팝 팬들에게 화면의 가수가 누구인

지 그리고 노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호의로운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클로이 모레츠

의 트윗에 대하여 한국 팬덤은 인스티즈의 게시판과 트윗을 통하여 기쁨을 표현하였다. 

‘클로이 모레츠 “한국 가수 중 마마무가 넘버원!’ (인스티즈, 2016.03.08.)

[WC] 하악.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내 가 좋아하는 가수를 좋아하다니 하악하악

@arzee 클로이 모레츠가 태민이 칭찬하심. 샤부심9) 배우신 분. 많으 애낌니다 (2016.03.03.)

7) 코넌 오브라이언은 미국 방송국에서 ‘Late Night’, ‘The Tonight Show’, 그리고 ‘Conan’이라는 토크쇼를 진

행하였던 유명한 방송인이다. 

8) ‘입(入)’과 ‘덕후’의 합성어이며, 팬이 된다는 표현을 뜻하는 말.

9) 샤부심은 아이돌 그룹 샤이니에 대한 자부심을 뜻한다.

그림 1. 클로이 모레츠의 ‘케이팝 입덕’ (트위터, 2016, 3, 5∼2016, 4, 13 게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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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이 모레츠의 케이팝 입덕에 대한 한국 팬덤의 반응은 케이팝이라는 한국 대중문

화가 인정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준다. 특히 클로이 모레츠와 같이 미국 대중문화의 

스타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 팬덤은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한다. 이러한 한국 팬덤의 반응은 미국 및 미국대중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한

국 사회의 감수성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팬덤이 케이팝, 그리고 자신의 아이돌을 통하여 민족적인 자부심과 한국 문화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은 한류에 대한 정부 및 주류 언론의 수사학을 반복하는 것이다(손병

우·양은경, 2003). 한국 팬덤이 해외 팬들과 조우하는 순간 나의 아이돌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과 한국인이라는 민족적인 자부심, 그리고 사회적인 감수성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

산된다. 이러한 한국 팬덤의 특징은 초기에 한류를 한국 문화의 자부심으로 호명할 뿐 아

니라 대중문화를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한국 문화 영토의 확장으로 접근하는 주류 담론과 

매우 닮아 있는 모습이다(조한혜정, 2003; Joo, 2011). 

5. ‘우리 오빠’ 현상: 한국 팬덤의 독점욕과 해외 팬덤에 대한 이질감

본 절에서는 한국 팬들이 케이팝의 세계화로 인하여 해외 팬들과 자신의 아이돌을 공유하

게 된 부분에 주목한다. 자신의 아이돌을 독점하고 싶은 팬덤의 개인적인 욕망과 아이돌의 

해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모순된 감정을 탐색한다. 한국 팬덤의 이러한 상이한 감

정은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합리화되지만, ‘욕망’이라는 지점에서 분열하는 양상을 보인다. 

케이팝의 한국 팬들의 특징으로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활동과 함께 아이돌에 대한 정

보를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는 모습이 꼽히곤 한다(Jung, 2012). 한국 팬덤에는 아이돌에 

대한 지나친 애정과 강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생팬들이 소수로 존재하지만, 사생팬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가 팬덤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10) 아이돌에 대한 독점욕을 침범

당한다고 느낄 때 사생팬을 포함한 한국 팬덤은 해외 팬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거나 질투의 

단어를 표출한다. 한국 팬덤의 이러한 이중적인 정서는 케이팝의 전 지구화로 인하여 발생

하는 모순적이지만 필연적인 감수성이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한국 팬들이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이해하려는 

10) 사생팬은 사생활의 사생과 팬의 합성어로 셀러브리티에 대한 강박증을 보이는 팬을 가리킨다(Iwick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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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팬들의 시도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해외 팬들의 활동이 지나치다고 생각

하거나 먼저 소통을 시도할 경우 한국 팬들은 이질감과 동시에 불편함을 표현한다. 

@_**br－해외팬분한테 디엠11)오면 무서움(…ㅎ (트위터, 2016, 2, 2 게시)

[*민*] 이랗게 일반화하는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런 외국팬 너무 많음… 진심 스트레슼ㅋ

ㅋㅋㅋㅋㅋ 그냥 혼자좋아하면 아무말도 안한다구여… 

이와 유사하게 박신의(2012)는 해외 팬들에 대하여 한국 팬들은 ‘무섭다’ 혹은 ‘하지 

마’와 같은 표현을 하며 해외 팬들의 관심을 침입으로 여기면서 거부감을 보인다고 분석한

다. 동시에 한국 팬덤의 아이돌에 대한 독점욕은 해외 팬들에 대한 이질감을 넘어 우월감

의 표현으로 확장된다. 우월감은 케이팝의 본토가 한국이라는 점 그리고 아이돌과 같은 한

국어를 공유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시민] 우리나라 가수니깐 우리가 좋아하고 이런 거 당연한 건데 진짜 꼬우시면 편히 본인

들 나라 가수 좋아하세요.

[윤이] 외국팬들은 한국팬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음. 아무리 해외를 자주 돌아다녀

도 결국은 우리나라가수니깐….게다가 사수들이 한국어를 쓰니깐 팬들하고 채팅하며 바

로바로 실시간으로 소통가능하지.

@웅웅. 인스타댓글에 해외팬들이 번역 어색하게 된 거 보면 그냥 웃김 zz 웃김과 동시에 

우월감? 아 뭐라 해야 하지. 난 오빠랑 같은 언어쓰지롱!! 크크 (2016, 2, 01)

하지만 한국 팬덤의 우월감과 자기 만족은 아이돌의 해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외 팬

들에 대한 질투로 나타나기도 한다. 소속사의 해외진출 전략이 전면화되면서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아이돌이 활동할 때 한국 팬덤은 씁쓸함과 소외감을 느낀다. 한국 팬덤은 소속사

의 경영 전략을 간파하면서 해외 활동이 자신의 아이돌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스스로

를 합리화하지만 동시에 이에 대하여 섭섭함을 표현한다. 

[방스] 해외 팬 많으니깐 국내팬도 모으자. 티에스야 ㅠㅠㅠㅠㅠㅠ12)

11) ‘디엠’(DM, Direct Message의 약어): 비공개적인 대화 방법이며, 본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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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해외팬 많이 생기고 하니깐 위너에게 좋지만…13) 그래두 한국. 진짜 한국 위주 

ㅠㅠㅠㅠㅠ 소원이 없긋당 (2016.02.01.)

@MB. 막상 해외 활동 한다 생각하니깐 기분이 묘하네 (2016, 2, 25) 

한국 팬덤은 자신의 아이돌의 해외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활동에 집중하는 기획사

의 전략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낸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그룹 <빅뱅>의 길어진 해

외 활동에 대한 한국 팬덤의 논란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016년 빅뱅의 ‘월드투어 

MADE’의 마지막 일정은 한국에서 3월 4∼6일에서 개최되기로 결정하면서 티켓 구매를 위

한 팬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다. 최소한 한국 공연에서는 티켓 구매의 기회가 많아질 것을 기

대한 한국 팬들과는 달리 기획사는 여행사와 함께 해외 팬들을 위하여 공연 티켓이 포함된 

패키지 여행을 판매하였다. 한국 팬들 그리고 V.I.P는 은 <빅뱅>의 길어진 월드 투어와 국

내 공연에서도 해외팬을 중심으로 한 전략에 대하여 많은 불평의 목소리를 표출하였다.14)

@YB88. 한번이라도 해외에서 콘서트할 때 한국팬들을 위한 패키지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요? (2016, 1, 28)

@Bruce 한국 가수가 한국에서 파이널 콘서트를 한다는데, 거기서 한국팬들이 내한하다고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면, 해외 팬들은 양심껏 오면 안되는거 아닌가? (2016, 2, 2)

한국 팬덤은 이와 같이 늘어난 해외 시장 및 해외 팬들에 비중을 인식하면서 기획사에

게 한국 팬들에 대한 고려를 늘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한다. 동시에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서울과 지방 팬들의 목소리는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지방에 사는 팬들은 아이

돌의 빈번한 해외 활동에 비해 지방 공연이 매우 부족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moscod 월드투어 너무 해외로만 돌려서 진짜 제발 한국 좀 와라 하면서 속상해했는데. 

솔직히 하는 건 좋은 왜냐하면 세계적은 얘들 팬이 생기는 거니까 그니까 해외비중하고 국

내비중만 제발 잘 조율해준다면 (2016, 2, 21)

@essence 야!!! 티오피!!! 틴탑이 해외가수니??? 왜 해외에 더 오래있는거니??? 그리고 한

12) 티에스(TS)는 남성 그룹 ‘비에이피’(BAP)의 기획사인 TS 엔터테인먼트를 가리킨다.

13) 위너(Winner)는 YG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소속인 남성 그룹이다. 

14) V.I.P (브이아이피)는 빅뱅 공식 팬클럽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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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활동을 왜케 짧게 하니??? 지방수니는 아니지만 왜 지방팬싸는 없어서 팬들 화나게 

하니? (2016, 2, 15)

한국 팬덤은 해외 팬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호기심과 동시에 경계의 자세를 

유지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 거주하는 한 H.O.T 팬이 1998년에 설립한 ‘숨피’(http://

www.soompi.com)이다. 숨피는 20여 년 지속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해외 팬들이 주로 

활동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현재 150여 개 나라에 구독자가 있다. 숨피의 중요 활동인 

‘Soompi Awards’라는 시상식이 있는데,15) 최근 열린 ‘Sompi Awards 2016’에는 많은 팬들

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 주요 아이돌의 해시태그(#TEAMGOT7 & #TEAMEXO)가 ‘전 세계 

트렌드’에 오르기도 하였다.16) 한국 팬들은 자신들과 무관하게 순수히 해외 팬덤에 의하여 

자신의 아이돌이 트위터를 통하여 전 세계 트렌드에 반영된 것에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 

@cherry Soompi라고 해외 kpop 팬들ㅇ랑 영어권 한류 팬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어권 최

대 한류 사이트인데 거기서 하는 팬덤 순위 매기는…? 뭐 그런. (2016, 1, 4)

@museum 저짝 해외팬들이 어마어마하구나… 우리도 화력을 보여조라조 (2016, 1, 3)

한국 팬덤은 케이팝의 ‘글로벌화’된 팬덤 규모에 대하여 호기심과 함께 해외 팬들의 

영향력에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한국 팬덤은 자신의 아이돌의 해외 활동 증가와 함께 

더 이상 그들을 독점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 봉착한 것이다. 해외 스케줄을 중요시 하는 

기획사의 전략이 맞물려서 한국 팬덤은 전 지구화하는 케이팝 그리고 아이돌에 대하여 자

기만족과 함께 섭섭함 및 이질감이라는 양가적인 반응을 보인다. 

민족적 자긍심으로 개인적인 취향과 사회적인 감수성이 접합되었던 한국 팬덤은 아

이돌을 독점하고 싶은 욕망에서 다시 분열된다. 이렇게 분열된 의식 속에서 한국 팬덤은 

해외 팬들에 대하여 이질감을 느낄 뿐 아니라 늘어나는 영향력으로 해외 팬덤에 대하여 경

계심 및 섭섭함을 표출하기도 한다. 

15) 투표는 트위터로 진행되는데 가장 활동적인 팬덤에 대한 수상은 각각의 아이돌의 해시태그를 포함한 트윗이 

가장 많은 팀이 수상하는 것이다. 

16) 트위터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 트렌드’라는 코너는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비슷한 제도로 전 세

계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들을 반영한다. 



288  한국언론정보학보(2017년 통권 81호)

6. 케이팝 팬덤의 글로벌 위계: 해외 팬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한국 팬덤이 해외 팬들과 조우할 때 주목할 점은 한국 팬덤이 해외의 다양한 지역, 국가, 및 

인종에 대하여 차별적인 인식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한국 팬덤이 해외 팬들을 바라보는 방

식은 연대에서부터 인정, 그리고 비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한국 팬덤의 해외 팬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좋은 출발점은 이들이 해외 팬을 정의

내리는 방식이다. 많은 댓글이 달린 “한국 팬들이 일본 팬 중국 팬보다 더 싫어하는 팬”이

라는 제목의 인스티즈의 한 게시글에서는 해외 팬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예원] 그것은 바로 외국팬－일본－중국 ＝ 나머지(동남아 ＋ 서양) 

게시글에서는 ‘외국 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일본 팬과 중국 팬을 제외시키고, 동

남아와 서양을 나머지라는 분류로 취급한다. 이러한 분류는 한국 팬덤이 구성하는 케이팝

의 글로벌 위계에 대한 인식이 주류 사회의 그것과는 분명 차이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 팬덤은 해외 팬들을 협력의 대상에서부터 혐오의 대상까지 차별적으로 인식한

다. 그 가운데 한국 팬덤이 해외 팬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는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상호 교류가 발생하고 자신의 아이돌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다. 주지하다

시피 케이팝의 전 지구화를 견인한 것은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테크놀로지이고, 케이팝의 

확산은 동시에 한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Lee, 2015; Lie, 2015). 인터넷을 통한 해

외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한국 팬덤이 해외 팬들과 함께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였다. 

@O*_J*N**O*K_N*T17)－#BTS1000DAYS 기념! RT해주신 분을 추첨으로 이쁜 정국이 슬

로건 드려요∼해외팬도 참여가능! 발표는 오늘 저녁 정국시에 합니다. (2016, 3, 7)

@ky**n**a*5*18)－싱글 앨범 ‘DREAM’ RT EVENT 팔로우 자유 / 해외 팬 참여 가능. (2016, 

1, 4)

17) ‘빅히트 엔터테인먼트’(BigHit Entertainment) 기획사 소속인 남성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본명: 전정

국)의 한 팬사이트 공식 트위터 계정

18) ‘SM엔터테인먼트’(SM Entertainment) 기획사 소속인 남성 그룹 ‘엑소’(EXO) 멤버 ‘백현’(본명: 변백현)’의 

한 팬사이트 공식 트위터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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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팬 사이트의 트위터에 나타난 ‘해외 팬 참여 가능’이라는 표현은 한국 팬덤이 적

극적으로 해외 팬들을 포함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 팬들은 트윗을 통하여 해외 팬들 

중 한국어 자료를 영어, 중국, 그리고 일본어로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자신의 

아이돌이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해외 팬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활동을 하고자 하

는 것이다. 

한국 팬덤이 해외 팬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아이돌에 대

한 충성도이다. 앞서 인용한 해외 팬의 정의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한국 팬덤이 일본과 

중국의 팬들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미 있는 타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원] 섬녀들은 콘서트와 굿즈로 수익이 나니까 돈이됨ㅇㅇ대륙녀들은 공구도 많이 하고 

서폿도 쩔고 투표도 열심히하고 여튼 얘들도 도움됨ㅇㅇ근데 나머지…?ㅋ

섬녀로 표현된 일본 팬들은 자신의 아이돌의 앨범 및 콘서트 티켓 구입 등으로 충성도

를 보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대륙녀로 표현된 중

국 팬들도 아이돌에 대한 응원과 온라인 투표에 열심히 하는 참여도가 높이 평가를 받은 것

이다. 

[건**] 일본은 하… 솔직히 싫은디 일본곡 레알 명곡이고 일본가면 돈도 낭낭하게 버니까 

참는디 아오 진짜ㅠㅠㅠㅠ 

@nuruu 해외팬들 반응: 월드투어해도 어차피 와이지(YG)한테 월드는 중국, 일본, 한국

임. 애초에 꿈도 안 꿈 이런 반응임ㅋㅋㅋㅋㅋ 얼마나 데였으면 (2016, 1, 2)

한국 팬덤은 자신의 아이돌이 좋은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고 높은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본 팬덤을 높게 평가한다. 동시에 중국 팬덤은 꼭 경제적인 이득을 아이돌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등의 공간에서 열정적인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아이돌

에게 충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한국 팬덤은 해외 팬들에게도 ‘우리 문화’와 같은 방식의 충성심을 요청하는

데,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때 이질감을 표현한다. 하나의 예가 한국 팬덤이 해외 팬

들의 태도를 ‘겸덕’이라고 비판할 때이다. 여기서 겸덕이란 겹치다와 덕후의 합성어인데, 

해외 팬들이 두 이상의 아이돌을 좋아하는 즉 복수의 팬덤에 속하는 경우를 비꼬는 단어

다.19) 한국 팬덤 가운데는 사생팬뿐 아니라 여러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이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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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겸덕을 해외 팬들의 특징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G**ax*0**4－아 특히 해외팬님들 겸덕.이해하는데ㅋㅋㄲㄱ그와중에ㅋㅋ아닠ㅋ서로 

껄끄러운 그룹 같이 팬질20)하는건 뭘까???? 넘나 궁금한 것^^ 안 붙잡으니까  그 쪽으로 

썩 꺼.져.요∼∼ (2016, 1, 31)

@JJ: 내 맘대로 팔로 정리합니다. 해외팬 겸덕이거 보이면 블락합니다. (2016, 1, 30)

해외 팬들에 대한 이질감은 그들이 아이돌에 대한 정보를 영어로 번역해 달라거나 자

신의 아이돌에게 영어로 트윗을 할 것을 요청할 때 부정적으로 변화한다. 한국 팬덤은 케

이팝의 고향이 한국이며 주요 멤버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영어 번역을 요구하

는 해외 팬들을 ‘영어 고나리’, 즉 훈장질하는 외국인 사람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21)

[예원] 이 들은 영어로 안 써주면 영어로 쓰라고 고나리를 시전함ㅋㅋ 한국인이 왜죠…? /

써주면 고마운거고 안써주면 마는거지 당연히 그래야된다는 듯이 고나리하는거 보면 이

해 ㄴㄴ 

[쥬*] 다른건 그렇다치는데 진짜 영어해달라는건 너무화남 당연한줄알어… 

한국 팬덤은 겸덕과 영어 고나리라는 인터넷 신조어를 유럽과 미국의 팬들을 비판하

고 그들과 구별된 ‘우리 문화’를 강조하는 데에 사용한다. 유럽과 미국의 팬들은 특정 아이

돌만을 추종하기보다, 케이팝을 일종의 하나의 장르로 소비하면서 유사한 스타일의 아이

돌을 더불어 좋아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 팬덤은 이와 같은 “계속적인 규제

적 실천을 통해 적법한 팬과 그렇지 않은 팬을 구분하면서” 해외 팬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

식을 형성해간다(정민우·이나영, 2009, 224쪽). 

한국 팬덤은 해외 팬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때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 팬들이 직접 찍은 사진 등 팬아트에 대하여 자신의 저

19) Why There Can Only Be One: Multifandom in Korea (Soompi, 2015.12.02. 게시－http://www.soo

mpi.com/2015/12/02/why-there-can-only-be-one-multifandom-in-korea/ 참조)

20) ‘팬 활동’을 뜻하는 비속어다.

21) 고나리는 관리의 오타인데 지적질, 훈계질을 뜻하는 것으로 여초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은어다. http://korea

nslang.tistory.com/entry/%EA%B3%A0%EB%82%98%EB%A6%AC 2016.05.17.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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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을 주장하면서, 해외 팬들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태그’ 표시를 떼고 인터넷에서 공유하

는 것을 비판한다. 한국 팬들이 팬 페이지나 소셜 미디어에 올린 팬 생산물을 자신의 소유

물로 여기는 경향이 해외 팬들에게 투영된 것이다(김현지·박동숙, 2004). 

[예***나**워] 우리도 너네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돈이라도 쓰지 너네는 돈도 안쓰

잖아여^^ 노래 불법다운에 유튜브 공유잼

@suck 요즘 종종 해외팬에게서 디엠이 오는데 내용인 즉슨, ‘안녕! 나 해외팬! 니 사진으로 

포토카드 만들어도 됨?’ (2016, 1, 28)

한국 팬덤의 해외 팬들에 대한 이질감은 때로는 그들을 ‘외퀴’라고 지칭하면서 비하의 

발언으로 변질한다. 외퀴는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바퀴벌레 혹은 귀신의 합성어로 이해되

는데 이른바 “무개념 해외 팬들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된다.22) 

@F**lS*_－그리고 그따위로 팬질 할 거면 내새*들 팬하지마 외퀴들아 우리도 우리 애들 해

외로 보내기 누군 좋은줄아냐 팬이면 팬 답게 행동해 그렇게 못하면 탈덕23)해 외퀴들아^^ 

(2016, 2, 2)

@R*d_1**6*9－#수고했어_인피니트 서치하다 무서운 외퀴 트윗을 보았다 세번째 월드투

어를 기다린대… (2016, 1, 31) 

외퀴라는 단어는 한국 팬덤이 해외 팬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비록 

외퀴라는 단어가 한국 팬덤의 해외 팬들에 대한 인식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연구 기간 동안 

8,100개 이상의 트윗에서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 케이팝의 전 지구화가 진행되고 해외 

팬들이 확대되면서 한국 팬들의 해외 팬들에 대한 인식은 협력의 대상에서 중요한 타자로 

그리고 때로는 비하의 대상으로 다변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팬덤이 형성하는 해외 팬덤의 글로벌 위계는 영어의 사용과 경제력과 같은 기존

의 구조와 연관성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팬들의 충성도와 참여도를 중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결과 일본과 중국 팬들은 중요한 타자로 인식되는 반면, 미국이나 유럽의 팬들

은 오히려 가장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 팬덤의 차별적 인식은 한류의 성장 

22) 나무위키의 정의에서 인용. https://namu.wiki/w/외퀴 2016.05.17. 접속.

23) ‘탈덕’은 팬덤을 탈퇴한다라는 인터넷 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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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일본 시장을 동아시아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기고 미국을 궁극의 목표로 삼았던 

것과는 차별된 양상이다(Cho, 2011). 한국 팬덤이 형성하는 해외 팬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

식은 한류를 통하여 형성되는 전 지구화, 즉 아래로부터의 글로벌성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7. 맺음말 

본 연구는 케이팝의 원조 소비자이자 충성도가 높은 한국 팬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시작되

었다. 특히 한국 팬들이 케이팝의 전 지구화와 아이돌의 세계 시장 지출로 인하여 다양한 

해외 팬들을 만나고 상호 작용하며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 팬덤은 기본

적으로 자신의 아이돌을 소비하는 개인적인 취향에서 시작하지만, 해외 시장 진출 및 해외 

팬들을 목도하면서 민족적인 자긍심을 표현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 팬덤은 자신의 아이돌

에게 이익을 주는 해외 팬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때로는 연대 및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동시에 해외 팬들이 자신의 문화적 규범에 어긋나는 경우 경계심을 표현하고, 아이돌 기획

사의 해외 중심 전략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한다. 한국 케이팝 팬덤이 보여주는 

자기 소유욕, 팬덤 문화 및 규율, 그리고 팬덤의 확장성 등은 다른 대중문화 및 대중음악의 

팬덤의 모습과 유사한 속성이다. 한편 한국 팬덤이 아이돌의 국내 팬들과 해외 팬들을 구

별하여 사고하는 모습 그리고 해외 팬덤을 국적 및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방식

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이자 한류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을 일정 부분 반영한 속성

이다. 민족 그리고 국가를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는 한국 케이팝 팬덤에 대한 고찰은 한국 

사회가 한류를 바라보는 방식, 특히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화를 인식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한국 케이팝 팬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논의를 확

장하고 싶은 영역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 케이팝 팬덤에 대한 인식과 주류 미디어 담론과의 관계이다. 특히 한국 

팬덤의 해외 팬들에 대한 인식 중 민족적 자긍심과 우월감은 한국 주류 미디어 및 담론이 

한류를 바라보는 시선과 많이 닮아 있다. 한국 팬덤의 민족적 자긍심은 때로는 해외 팬들

에 대한 우월감으로 확대되거나, 일부 해외 팬들에 대한 비하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팬들을 온라인 게시판과 트위터에서 ‘섬녀’, ‘대륙녀’와 같은 지역 및 젠더 차별

적인 용어와 ‘외퀴’, ‘해외 고라니’ 등 비하의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대중문화를 문화 교

류와 만남의 수단이 아닌 수출품으로 여길 때 한류 및 케이팝의 세계화는 오랜 기간 문화 

수입국의 수치감을 극복하고 민족적 우월감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한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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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음식, 패션, 그리고 한국어 등을 ‘K-culture’로 명명하고 세계로 확장시키려고 홍보하

는 정부와 주류 미디어의 담론은 “케이팝의 물질적 배경은 수출지향적 문화경제”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다(신현준, 2013, 31쪽). 한국 팬들의 해외 팬들에 대한 인식은 케이팝을 

포함한 대중문화 상품 및 생활방식 등을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여겨 해외에 일방적으로 확

산하려는 사회적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 팬덤의 인식과 한국 사회가 상상하는 글로벌 위계와의 관계이다. 서

술한 바와 같이 한국 팬덤은 해외 팬들을 여전히 국가 그리고 지역의 단위로 구성하고 있

다. 그리고 인식의 방향성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긴밀하였던 일본과 중국에서

부터 동남아로, 그리고 점차 남미, 그리고 유럽과 미국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팬덤의 인식

은 글로벌을 상상하는 한국 사회의 접근과 닮아 있지만, 동시에 차별점 역시 나타난다. 즉, 

한국 팬덤의 인식에서 중요한 기준은 자신의 아이돌에 대한 충성도와 참여도이다. 중국 팬

덤의 온라인 투표에서의 참여와 일본 팬덤의 경제력, 그리고 클로이 모레츠와 같이 미국의 

셀러브리티의 인정은 긍정적인 모델이다. 전자는 경제력 및 양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후

자는 해외, 특히 선진국에서의 긍정적 평가와 인정으로써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상징적

으로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아이돌에게만 충성하지 않는 팬들, 한국 팬덤의 창작물을 허

락 없이 사용하는 팬들,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 등 설명을 요청하는 팬들은 규범에 벗어난 

팬들로 규정된다. 한국 팬덤이 낙인을 찍는 부정적인 팬들은 아직 케이팝의 팬덤이 세부화

되지 않은 지역들, 즉 유럽 및 미국의 팬들이다. 이러한 팬들의 인식은 주류 미디어 담론에

서 케이팝과 한류의 글로벌 진출은 아시아 및 전 세계를 의미하기보다 미국과 유럽의 진출

로 표현된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유사점과 차별성을 동시에 드러낸다(김수아, 2013). 

한국 팬덤이 해외 팬들에 대한 위계를 구성하지만 그것이 한국 사회의 글로벌 위계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 팬덤은 여전히 해외 팬들을 국가, 민족, 그리고 지

역으로 구별짓고 있으며 한국을 중심으로 한 위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한

국 팬덤의 복잡성은 이제 막 케이팝의 해외 팬들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는 국면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가 한류 및 케이팝에 대하여 투사

하는 민족주의적이고 확장주의적 시선이 투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국 팬덤의 특

질을 고찰하면서 더욱 대중문화 인식에 있어서 국가/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고찰과 개념의 

출현이 절실함을 깨닫는다(Iwabuchi, 2013).24) 

24) 이와부치(Iwabuchi, 2013)는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흐름이 어떠한 이해에 공헌하는지를 질문하면서 “문화

적 연결고리로서 국가 문화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을 문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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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의 반응만을 기초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나름의 한계

가 있다. 다양한 국가나 지역뿐 아니라 구체적인 장르 및 아이돌의 팬들에 대한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한류 팬덤의 다면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앞으로 지역 및 현장에 기초한 이

론적 논의가 한류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계에서도 많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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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Korean fans who are also one of the most inquisitive 

consumers of the Korean pop products.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how Korean 

fandom perceives the procedures of the K-pop’s globalization and constructs different 

perspectives of foreign fans. Firstly, it examines Korean fandom’s the national pride as 

the K-pop expands to the global markets. Secondly, it explores how the Korean fandom 

rationalizes its possessive instinct while the global fans and markets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Finally, it explores how the Korean fandom constructs the 

different perceptions on foreign fans. In order to observe korean fans’ thoughts and 

activities, it participates in the interactions in the tweeters and an online community. The 

Korean fans’ perspective reflects both on individual tastes and the social dimensions in 

which fans live through. Through the lens of the Korean fandom, this study attempts to 

explicate the Korean fans’ perception on foreign fans, which reflects another dimension 

of the K-pop’s globalization. 

K E Y W O R D S  K-pop, Korean Fandom, Fandom Studies, Korean Wave, Foreign Fans


